
삼성, 반도체 제국 위한 “첫삽”
평택 반도체단지 착공 … 투자액 15조6000억원으로 최대 규모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단지를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5월7일 경기도 평택 고덕 소재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평택 반도체단지 착공식을 갖고

기흥, 화성, 평택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15조6000억원에 달한다.

평택 반도체단지는 여러 측면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담은 투자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제조

업의 새로운 기반을 창출하는 투자란 점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삼성을 비롯한 현대차,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이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긴

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행보는 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택 반도체단지 완공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총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4분기 정점을 찍은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한계와 중국산 중저가기업의 협공

등에 밀려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은 정부와 지자체 인사들을 만나면서 제조업 경쟁력 원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평택 반도체단지의 생산 품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은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부문의 성장이 예상돼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 품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출범 4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영업실적 하강 국면에서도 2014년 매출 29조3천억원,

순이익 9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세계 메모리 시장점유율 1위, 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5/07>


